
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

경전선 SRT 운행 증편 건의
===

2024. 04



- 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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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전선 SRT 운행 증편 건의

Ⅰ. 현황 및 문제점

 ○ 인구 105만 명의 창원시는 면적 748㎢, 지역내총생산액(GRDP) 120조 6
백억 원, 사업체 수 115천 개, 종사자 수 47만 명으로 광역시 수준의 인
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
여하고 있음.

 ○ 창원시는 창원·마산·진해 통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간 교류 확대와 
균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성과 실시간 교통량 조사를 바탕으로 
합리적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해 도심 내부의 교통체계는 갖추어나가고 
있으나, 도시 간을 잇는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에 있어서는 불모지에 
가까운 실정임.

 ○ 이를 감안해 지난 2023년 9월 1일 서울–창원간 SRT(수서발 고속열차)가 
개통됨으로써 그간 동대구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 내려 강남지역으
로 이동하는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지속적인 인적 물적 교류 증대로 
인한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함.

 ○ 인구 326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4위 규모의 경남은 인구 밀집지역이자  
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먼 지역으로 SRT 운행이 1일 4회(왕복 
2회) 밖에 운행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
 

 ○ 이는 창원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인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(왕복 25회)
의 운행 횟수와 비교해 1/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, 승차 인원의 
경우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창원은 12,400명인 반면 울산은 80,000명
으로 인구 대비 지역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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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특히,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 
내 기업체와 대형 국책기관 임직원들의 업무출장과 지역민의 원정진료, 
학원수업 등 고속철도 이용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

 ○ 이에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
위한 고속철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음. 2027년 SRT 차량 
추가 도입으로 열차 증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창원지역
은 이미 열차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. 

2. 건의

 ○ 국토의 균형발전과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철도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
위해서 현실 수요를 반영한 SRT 경전선 노선의 증편이 시급한 실정이
며,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왕
복으로 운행 중인 4편의 차량을 8편으로 증편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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